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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효사에서는 문화강좌가 매일 열립니다. 법당이 비는 날이

없어요.”

서울 수효사 법당은 오전에는 예불과 기도로, 오후에는 문화강

좌가 열리는 강의실로 변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는 시간

이없다. 문화포교의중요성에공감한주지무구스님이퀼트, 컴퓨

터, 요가, 따주기, 찬불가등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기때문

이다. 17년전부터 스님 시인들을 초청해 계절마다 시낭송회를 하

는등다양한신도들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초창기 때는 기도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기도만으로는 신도들

의 문화와 신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

터 문화강좌를 개발해서 운영하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그들

의원하는바가충족되더군요.”

문화강좌를 듣고, 사찰에서 열리는 시낭송회에 참가하면서 신

도들은 행복을 느꼈다. 행복하니까 절에 더 자주 왔다. 혼자 오다

가친구를, 가족을동행하면서절에오기시작했다. 

절에머무는시간이 많아진신도들은문화강좌만 듣는단순수

강생에서 봉사자로 변신을 시작했다. 수효사가 운영하는 사회복

지법인 효림원에서 반찬도 만들고, 독거어르신의 말벗도 되어줬

다. 복지에 새롭게 눈을 뜨고 수효사에서 운영하는 복지대학으로

발길을돌린신도들도생겼다.

“수효사 다니는게 너무 행복하다”는 신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무구 스님은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요즘처럼

포교당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수효사가 살아남은 이유는 오

전에는 수행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무구 스님은“문화적 측면을 겸하지

않고는 도심포교당의 가치는 없다”고 단언한다. “문화 교육적인

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들은 교통 편하고 가까운 포교당으로

오는것이기때문에포교당에서는불교와문화를항상새로운기

획프로그램으로접목시켜신도들을맞아야한다”는무구스님. 

문화포교, 복지포교를 다져온 무구 스님은 앞으로 교육 프로그

램에좀더신경쓰겠다는원력을세운다.                      강지연기자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 어찌 부처님 가르침 뿐

이겠습니까? 마음을 울리는 한곡의 노래가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빠르고효과적으로사람의심성을맑힐수도있는것이죠.”

10월 28일 불교전문밴드‘해조음’정기 연주회와 해인문화회

관 개원식을 앞두고 있는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문화

포교는21세기포교의키워드’가될것이라고확신했다. 

왜 문화 포교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대뜸 1980년도 초

반비진도에서일어난사건을들려준다. 

“안거를 해제하고 비진도에 갔다가 섬마을 아이들 5~6명을 만

나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내가 동화처럼 들려주는 부처님 이

야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어두운 얼굴이 펴지질

않는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아이에게 하모니카로 동요 몇

곡을들려줬죠.”

결과는 스님도 놀랐을 정도였다. 아이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피어났다. 스님은 그때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보다 감각적으로

불교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을 깨닫고 문화포교의 원력을 쌓

아왔다. 

스님은 2005년 불교전문밴드‘해조음’을 창단했다. 열악한 환

경에서 연극에 매진하는 이들을 위한 후원도 해오고 있다. 단돈

몇 십만 원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향

후‘신인희곡상’을 제정, 21세기의 대안이 될 불교를 현대적 언

어로각색하는작업에도힘을쏟을계획을세웠다. 

특히 28일 개원하는 100평 규모의 해인문화회관에는 다이나

코드, JBL 등최고의명품으로음향시설을갖추고있다. 

수진스님은“앞으로 문화회관에서 매월1회이상의 정기공연

을 열고 해인다도회 강습, 어린이 다도 학교, 시민선원 등을 열어

스스로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둔

문화포교에더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천미희기자

“대전불교계가 취약한데 도심포교가 이렇게 가다가는 불교세

가사라질수밖에없다는절박한심정에서대안을모색하는불교

포럼을 준비하게 됐어요. 도심포교의 문제점과 타개방안을 마련

해보려고합니다.”

대전 만불선원 주지 선오 스님은 오는 11월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

신행단체장등을중심으로포럼을열고그결과를토대로도심포

교모델을만들어서다른도시에파급시키도록할방침이다.

1주년을 기념해 작은음악회도 준비한다. 6개월 전에 40~50대

신도들을 중심으로 창단한‘니르바나 합창단’이 찬불가 7곡을

선보인다. “합창단을 격려하고 신도들과 주변 시민들, 만불선원

식구들이 어울리는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고 싶다”는 스님은“대

금 거문고 장고 등 국악 연주자들과 한자이(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4호‘가곡’보유자)씨등이와서함께흥을돋울것”이라고음

악회를소개한다.

개원 초기 운영했던‘불화’‘국선도’등 문화학당을, 불교대학

커리큘럼으로 대폭 흡수해 불교문화적인 요소를 강화시킨 대전

불교대학을열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대전불교대학은 불교건축, 불교사, 교리, 불

화의 세계, 포교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선오 스님은 불교문

화 강의를 맡아‘돈황불교미술’‘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건

축’등을 강의해 인기다. 10월 12일에는 한선학 고판화 박물관장

을 초청해‘목판화의 세계’강의를 들었고 11월 19일 고판화박

물관을찾아가고판화관람과인경체험을할계획이다.

충남도청바로옆에위치한만불선원은 위치탓인지 근처공무

원들과 경찰들이 수시로 모이는 모임터로 변신했다. 매달 정기적

으로합동법회도본다. 

스님은 내년 초파일에 만불선원을 또다른 형태의 문화교육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불교상담관련 전문인 5~6명 이틀간 초빙

해 불자들이 들을 수 있는 심층강좌를 제공하겠다는 것. 어린이

한자교실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불교계가 일차적으로

인드라망을 구성해 신도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포교∙교리

프로그램을공동으로만들고참여할수있는장을열어정법불교

를세워야한다는것이스님의원력이다.          강지연기자

무구 스님

문화강좌 매일“법당 비는 날 없어요”

17년전부터 시인 초청 시낭송회 계속

불교문화를접할수있는강좌들이도심속사

찰∙박물관∙신행단체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다도강좌는 대중화된 대표적인 케이스.

꽃꽂이, 사경, 춤, 서각등다양한강좌를운영

하고있는대표적인몇곳을소개한다.

지역 사찰/박물관 강 좌 연락처

불광사 꽃꽂이, 사경, 동양화 (02)417-2551

봉은사 생활태극권, 다도, 웰다잉2기 (02)511-6070

조계사 불화, 다도, 요가, 서예, 찬불가, 꽃꽂이 (02)732-2183

수효사 컴퓨터, 퀼트, 요가, 성훈따주기, 찬불가 (02)313-5124

전국비구니회
요가,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다도, 민화, 

(02)3411-8106
서울 불화, 꽃꽂이, 서양화, 도자기, 사찰음식, 서예

패션페인팅, 서예, 민화, 유화, 서양화,

사군자/문인화, 춤요가, 요가, 

불교문화센터 단청문화재 수리 기술자 과정, 단청, 불화, (02)703-0108 

불교무용, 사경, 한국무용, 생활꽃꽂이, 

불교전통꽃꽂이, 노래, 생활풍수, 기문둔갑, 인상학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화그리기, 도자기만들기 (02)2077-9000

경기
수원포교당 꽃꽂이, 서도, 다도, 불교문화학교 (031)245-9670

신륵사 참선요가, 전통문화체험(다도, 연만들기, 발우공양 등) (031)885-2505

대전 만불선원 불교대학, 한문교실, 찬불가 (042)222-3315

충청 보은정사 다도, 서예, 펜글씨 (042)533-3909

원각사 다도, 서예, 요가, 참선 (062)223-3168

광주
광주자비신행회 다도 (062)234-2732

전남 증심사 다도 (062)226-0107

국립광주박물관 서예/그림 (062)570-7014

광주민속박물관 어린이민속체험 강좌 (062)525-8633

전북
전북불교회관 다도 (063)275-5575

국립전주박물관 그림그리기 (063)223-5651

영남불교대학 사진, 국악관현악단, 무용, 요가 등 다수 (053)474-8228

대구
관오사 중국차 (053)472-6640

경북 불광사
다도, 서예, 일본어, 풍물 (053)792-1181

경북불교대학

법광사 태극권, 중국무술 (053)761-6943 

홍법사 숲속의 놀토, 사찰요리, 꽃꽂이, 문화유적답사, 가야금 (051)508-0345

부산
미타선원 한방건강강좌, 사찰요리 (051)253-8687

경남
통도사

단청, 불교회화, 서각, 다도 (055)382-1001
성보박물관

삼광사 다도, 불무도 (051)808-7111

서울 수효사 주지

선오 스님

대전 만불선원 주지

수진 스님

부산 해인정사 주지

28일 해인문화회관 개원, 문화포교 박차

불교전문밴드 창단하고 연극인 후원도

활동가들과 포럼구성∙포교모델 개발

불교대학서 불교미술 등 직접강의‘인기’

보은정사 다도강좌 모습

문화가포교의키워드로떠올랐다. 문화의시대, 늘하는법회만으로는사람들의발길을사로잡을수없

다. 뭔가‘신선한충격’과‘은은한향기’가필요하다. 사찰을, 법회와신행은물론다양한문화를향유

할수있는복합공간으로바꾸어포교효과를얻는사찰이늘고있다. ‘문화포교’의중요성이점차높아져체험

성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포교로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의 세 스님으로부터 독특한 문화

포교노하우와그효과를들어봤다.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배관난방이 아닌 선상발열체 난방시대.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주)한국에너텍
‘21C 난방의 선두주자’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기준월 3만원대- 1일 8시간 30일 기준] 

■ 설치의뢰 080-017-0100 ■ 상담전화 043)275-6006
●● 평평당당 설설치치비비 :: 수수입입산산((칼칼로로리리큐큐)) 112200,,000000 

국국내내산산((OOEEMM생생산산)) 110000,,000000 

- 바닥이 온돌처럼 따뜻하다.
- 실내공기 순환작용으로 외풍이 없다.
- 보조난방이 필요없다.
- 자유로운시공, 비용절감(100평시공 1일)
- 저렴한 난방비 - 부분난방 가능
- 반영구적 시스템 - 이동설치가능
- 미국,유럽,전기 안전 승인
- 정통부 전자파 지정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제 기름의 1/3 가격으로 난방 끝![ ]


